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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능력은 언급할 필요 없다. 100% 역할을 하고 후
배들을 잘 챙겼으면 한다.”

23세 이하(U-23) 남자축구대표팀 김학범(58) 감
독이 2018자카르타-팔렘방아시안게임(AG)에 출격
하기 전, 와일드카드(24세 이상)로 발탁한 공격수 손
흥민(26·토트넘 홋스퍼)과 골키퍼 조현우(27·대구F
C)에게 남긴 메시지다.

대표팀은 23일(한국시간) 오후 9시30분 인도네시
아 자카르타 인근의 치카랑 위바와 묵티 스타디움에
서 이란과 대회 8강 진출을 다툰다. “우리의 뒤는 낭
떠러지”라는 김 감독의 말처럼 ‘패배=탈락’의 등식

이 성립될 토너먼트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.
부담스러운 승부. 검증된 실력자들의 활약이 절실

한 한국축구다. 21세 이하 선수들이 주축이지만 주
요 국제대회에서 종종 악몽을 선사한 이란은 존재만

으로 충분히 껄끄럽다. 최전선과 후방을 책임질 형
님들의 어깨가 몹시 무겁다. 그래도 스스로 감내할
몫이다.

2018러시아월드컵에서 둘은 나란히 인상적인 활
약을 펼쳤다. 손흥민은 2-0 승리로 끝난 독일전 추가
골을 포함해 두 골을 몰아쳐 4년 전 브라질대회에 이
은 2회 연속 월드컵 득점자가 됐고, 조현우는 연이은
‘슈퍼 세이브’로 일약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로 도
약하는 등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다.

그만큼 역량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. U-23 대표팀
이 대회 조별리그를 소화한 반둥에서부터 ‘월드컵
콤비’는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. ‘캡틴’ 손흥
민은 키르기스스탄과 조별리그 3차전에서 결승포를
넣었고, 조현우는 2경기 무실점으로 이름값을 했다.

둘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. 김 감독은 소집
에 앞서 와일드카드 멤버들에게 특별한 한 가지를
당부했다. 후배들에게 커피를 많이 사라는 것. 틈날

때마다 시원한 차 한 잔을 함께 마시고 많은 대화를
하면서 서로의 거리감을 최대한 좁히라는 얘기다.
그라운드 안팎에서의 소통과 스킨십이 가져다 줄 긍
정적인 영향력을 믿기 때문이다.

U-23 대표팀은 한 수 아래의 말레이시아에 덜미
를 잡히는 등 예기치 못한 조별리그에서의 부진으
로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. 여기에 일부 선수를 향한
과도한 비난이 겹치며 분위기도 가라앉았다. 형님
들의 특별한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
서 둘은 꼬리를 내리지 않는다. 당당하고 의연하게
운명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. 조현우는 “승부차기
를 해도 자신 있다. 물론 그 전에 무실점으로 마칠
것”이라는 말로, 손흥민은 “약한 팀은 짐을 싸야 한
다. 앞으로 맞설 상대들이 강하지만 우린 더 강해질
것”이라며 후배들을 독려했다.

▶ AG 관련기사 2·3·4·6·8·10면
남장현 기자 yoshike3@donga.com

최전방·최후방서끌어주고막아주고
꺎형들이 해낼게꺏 위축된 후배들 다독

김학범호, 오늘밤 9시30분 이란과 16강전

손 꺎우린 강하다꺏
조 꺎무실점 자신꺏

월드클래스손흥민-조현우꺎이란은없다꺏

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이 23일(한국시간) 오후 9시30분 이란과 16강전을 치른다. 2018러시아월드컵에서 맹활약한 ‘와일드카드’ 손흥민(왼쪽)과 조현우는 한국의 핵심멤버로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다. 스포츠동아DB

‘사이클의 이봉주꺍
나아름넌누구냐

3면

나아름이 22일 자카르
타-팔렘방AG 도로사
이클 여자 개인도로에
서금메달획득했다.

황승현박사가본
박상영의 심리학

4면

양현종 특별 과외
금메달 비법 전수

8면

야구대표팀 양현종은
대표팀 내 젊은 투수들
사이에서 ‘과외 선생’
으로인기가뜨겁다.

南지수-北숙영
꺽다리가 만나면

6면

‘애기씨’ 나들이
참으로 곱소

13면

배우 김태리가 22일
‘티파니 페이퍼 플라
워’ 론칭 행사에 참석
해미모를뽐냈다.


